
생명의     말씀

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께서 묵으시는 

곳을 찾고 그 곁에 머무는 데서 비롯됩니다.(오늘 복음) 

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도 

예수님 안에 계시다고 전합니다.(요한 14,10-11 참조) 과연 예

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 안에 계시며 항상 아버지의 뜻을 

이루셨습니다. 예수님과 아버지께서 이루신 생명의 일치와 

상호 머무름, 이 거룩한 머무름 안에 예수님의 온 삶이 펼

쳐졌습니다.

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도 당신 안에 머물라고 

말씀하셨습니다. “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

안에 머무르고,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.”(요한 6,56) 성

체성사는 우리와 주님이 서로 안에 머무는 신비를 체험하

게 합니다. 이로써 주님과 하나 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 

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, 어디에 묵고 계시고, 어

디에 함께 머물기 바라시는지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.

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

“와서 보아라”하고 말씀하십니다. 이 말씀은 당신의 전 존

재에 대한 개방이자 아버지와 당신께서 이루시는 일치 안에 

함께 머물자는 초대입니다. 당신 안에 담겨진 진리의 보화, 

구원의 열매까지도 나누시려는 사랑의 초대인 것입니다.

“무엇을 찾느냐?” 세상이 주는 기쁨과 슬픔, 행복과 불

행 속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는 오늘 과연 무엇을 바

라고 기다립니까? 어떤 만남을 위해 생을 투자하고 있습

니까? 누구를 만나기 위해, 무엇을 이루고 어디에 오르기 

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까? 그 가운데 진정으로 내 삶의 

의미를 일깨워주고 존재의 가치를 실현해줄 것은 무엇입

니까?

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분 십자가의 신비, 

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라고 요청받고 있는 우리 자신의 삶

과 죽음의 신비에로 이어집니다. “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

오려면,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

야 한다.”(루카 9,23)

무수한 만남과 성취를 거치며 산다 해도 정작 예수님과

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허망할 수밖에 없습

니다. 주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참된 희망과 기

쁨이며 그칠 줄 모르는 평화와 영원한 삶이기 때문입니다.

“와서 보아라.” 우리 생이 가야할 길을 밝혀 주시는 주님

의 이 신비로운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

있습니까? 진리의 초대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

을 택한 두 제자처럼 이제 우리도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

머무시는 곳을 찾고 그곳에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주님과 

온전히 하나 되는 그 소중한 만남을 준비합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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